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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이 건설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조은주(군산대) · 이우창(군산대) · 박경원(군산대) · 양동재(군산대)

Ⅰ. 서 론

건설업의 경우 K-IFRS 도입에 따라 위와 같은 일반적인 영향 이외에도 상당한 부분에서 다양

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유순미와 김현진 2010). 예컨대, 분양공사에 대한 회계처리의 변

화, 미(초과)청구공사 계정의 신설, 금융보증부채, 충당부채 인식 강화 등 달라진 부분이 적지 않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라 달라진 회계처리가 건설업, 특히 건설업의 재무상

태와 영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종합 건설업에 해당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표본에 대해

도입 전후 영업성과 변수들과 부채비율 변수들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직접적인

K-IFRS 적용 대상인 상장기업 표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회귀분석들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영업성과 변수와 부채비율 변수이며, 주된 독립변수는 도입여부 더미 및

분양매출비율 등이다. 이를 통해 K-IFRS의 도입이 건설업에 속한 기업들의 재무구조나 영업성과

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정 기업,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다수의 기

업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사

례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한 건설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영향을 포착해봄으로써 관련 연구를 풍

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K-IFRS 도입에 따른 건설업 회계처리의 변화

K-IFRS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기존 K-GAAP의 경우 모든 건설공사 계약(도급 및 분양 공사)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공사수익을

인식하였으나 현행 K-IFRS의 경우에는 분양공사(부동산 건설약정) 등 예약매출의 경우 인도기

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공사의 경우 매수자가 설계에 대

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건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기 때문이다. 또한 K-GAAP의 경우 발주처에 대한 청구분과 미청구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

사미수금으로 인식했으나, K-IFRS의 경우에는 대금청구를 회계상 거래로 파악하여 공사미수금과

진행청구액을 인식하고, 진행청구액은 다시 미성공사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특

히 ‘누적원가+인식손익’인 미성공사가 진행청구액을 상회할 경우 미청구공사(자산)로, 하회할 경

우 초과청구공사(부채)로 총액 인식토록 하고 있으며, 청구금액과 회수금액을 비교하여 공사미수

금과 공사선수금을 계상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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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보증(PF대출보증,

조합사업비 대출보증, 중도금 대출보증, 특수관계자 보증)이 많은 건설업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금

융보증부채의 증가와 이에 대한 충당부채의 증가가 야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K-GAAP는 대출

보증 등에 대해 경제적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재무제

표에 반영하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주석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K-IFRS는 대출

보증과 같은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보증의 공정가치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보증 및 소송 등에 대한 충당부채 인식 요건 역시 K-GAAP의 경우 경제

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을(통상 80%)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K-IFRS의 경우에는 경

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을(통상 50%)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발부채의 부외효과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2 선행연구

K-IFRS 도입과 건설업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한 편은 아니며, 그나마 사례연구들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순미와 김현진(2010)은 K-IFRS의 도입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사안별로 점검하고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기존의 회계실무에서 새로 도입되는 K-IFRS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

정절차와 이로 인해 재무제표가 받을 영향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

면, K-IFRS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이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간별 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자체분양사업 비중이 높은 일부 건설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충당부채 인식요건의 강화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충

당부채가 증가하고 PF지급보증 등 금융보증계약을 공정가치로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부

채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증가된 충당부채 및 금융부채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됨

에 따라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연결재무제

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김한수 등(2010)은 K-IFRS 도입으로 건설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공사를 중심으로 도입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K-IFRS 기준해석서 제

2115호에 따를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양공사가 재화판매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분양공사를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에 따르면, 분양공사의 비중이 낮고 대상기간 동안 완성된 분양공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례기업

에서는 인도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매출액, 세전이익, 매출액순이익률, 유동비율은 감소하며, 부채

비율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분양공사의 비중이 높고 대상기간 동안 매년 완성

된 분양공사가 존재하는 사례기업에서는 인도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완성된 공사의 비중에 따라

매출액, 세전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은 감소 또는 증가하며, 부채비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기준 하 분양수익과 진행기준 하 분양수익의 차이가 큰 기간일수록 수익성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욱과 최보람(2011)은 건설계약에 적용되는 K-IFRS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검토

할 필요가 있는 세무상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K-IFRS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관련 법령상 우리나라의 건설 및 분양계약은 완벽하게 보호되는 취소불능계약으로 공

사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K-IFRS에 의하면 진행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조은주·이우창·박경원·양동재

356

존재한다.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과 동시에 건설사의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

전하는 것과 같은 제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행 제도 하에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회

계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에서 형식상 사업주

체는 소규모의 시행사이지만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가 건설업체에 있으므로 분양수익의 인식이나

차입금의 부채계상 등과 같은 회계처리를 건설업체가 직접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

다. 셋째, 지분제 재개발·재건축공사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가격결정권이나 위험과 효익을 시공사

가 지니므로 기본적으로 인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진 조합과 시공사 간

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계약에서 일반분양분에 대해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계약의 병합과 분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2.3 연구가설 설정

본 절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른 주요 회계처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화가 건설

기업들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어떠한 미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해보고, 이를 가설로 설정하고

자 한다. K-IFRS 도입이 건설업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분양공사에

대하여 진행기준이 아닌 인도기준이 적용된다면 K-IFRS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완성되는 공사가

많지 않는 한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후 분양공사가 완성되는 특정

기간에 따라 일시에 손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간별 손익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분양사업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즉, 매출

다변화 수준이 낮고 소수의 분양사업에 의존할수록 상대적으로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계처리의 변화가 기업의 본질가치 혹은 영업

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단순한 기간 간 영업현금의 차이가 있지 않는 한

K-IFRS가 도입되었다고 영업현금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K-IFRS의

도입으로 인한 보즘부채 및 충당부채의 증가는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여 전반적으로 당기순이익

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 K-IFRS 도입은 건설업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K-IFRS 도입은 건설업의 영업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K-IFRS 도입은 건설업의 당기순이익 변동 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K-IFRS 도입이 건설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분양공사에 대해 인도기

준이 적용된다면 소유나 통제에 따는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매출을

인식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사업장에 투입되는 공사대금은 완공시점까지 재고자산이 되고 계약금

과 중도금 역시 선수금으로 계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의 지연인식과 감소현상이 나

타날 수밖에 없으며, 부채비율의 상승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급보증 역시 K-IFRS 하에서는

확정부채(금융보증부채)가 되어 부채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개연성이 크며, 충당부채의 인

식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지급보증 등에 대한 인식범위가 확대되어 부외부채의 일부가 충당부채

로 계상될 가능성 또한 커졌다. 또한 K-GAAP 하에서 ‘공사미수금-공사선수금’의 금액과

K-IFRS 하에서 ‘(공사미수금+미청구공사)-공사선수금+초과청구공사)’의 금액은 동일하지만, 공사

별 자산과 부채의 상계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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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AD : K-IFRS 도입 이후이면 1, 아니면 0
ROA : 당기순손익/총자산
CFO : 영업활동현금흐름/총자산
｜△ROA｜ : ｜(당기순손익-전기순손익)/기초총자산｜
LEV : 총부채/총자산
PRO : 총충당부채/총자산
SPRO : (보증손실충당부채+공사손실충당부채+하자보수충당부채)/총자산
COND : 분양매출/매출액
TAN : 유형자산/총자산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LEVt-1 : 기초총부채/기초총자산
FOR : 외국인지분율
ε : 오류항

부채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부채비율, 충당부채비율, 특수한 충당부채(보증손실충당부채+공사손실충당부채+하자보수충당부채)

의 비율로 구분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 K-IFRS 도입은 건설업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K-IFRS 도입은 건설업의 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 K-IFRS 도입은 건설기업의 보증손실충당부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별도의 가설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분양사업의 비중이 높고, 사업장의 수가 적은 기업

일수록 보증부채와 충당부채가 많고 사업진행시기가 분산되지 않아 영업성과의 변동성 뿐만 아

니라 부채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위의 가설들과 더불어 분양매출 수

준이 영업성과와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K-IFRS 도입 여부에 따라 다른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K-IFRS 도입에 따른 건설 기업들의 재무구조 및 영업성과의 변화를 살펴보

는데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      

       

------- 식(1)

        

      

------- 식(2)

먼저 식(1)의 모형을 살펴보자. 종속변수들은 각각 당기순손익(ROA), 영업현금(CFO), 당기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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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변동의 절대값(｜△ROA｜)이다. 주된 관심변수는 K-IFRS 도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AD), 분양매출수준(COND) 그리고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변수(AD*COND)이다. 기타 통제변수로

유형자산비율(TAN), 기업규모(SIZE), 기초부채비율(LEVt-1), 외국인지분율(FOR)을 포함하였다.

식(1)의 모형을 통해 K-IFRS가 영업성과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식(2)의 모형은 종속변수로 부채비율(LEV), 충당부채비율(PRO), 보증손실충당부채비율(SPRO)

로 사용하였을 뿐 주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식(1)과 차이가 없다.

3.2 표본선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속한 기업(상장기업 및 비상장기

업)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1) 건설업 중 종합 건설업에 속한 기업
2) 결산일이 12월 말인 기업
3) 데이터베이스(KISVALUE)에 수록된 기업
연구대상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4년이다. 따라서 K-IFRS 도입 이전 2년(2009년,

2010년)과 도입 이후 2년(2011년, 2012년)이 연구대상이다. 위의 조건 1)은 건설업 중 종합 건설업

이 아닌, 즉 전문직별 공사업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직별 공사업의 경우 기반조성 및 시

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실내건출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으로서 일반적인 종합 건설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기 표본에서 제외하였

다. 조건 2)와 같이 표본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조건 3)은 자료 확보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연도 표본은 총 3,780개(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이다. 추가적으로 분

석에 필요한 재무자료가 없는 관측치(총 996개)를 제거하였으며, 이상치(outliers)로 인한 불필요

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각 변수별 상하 각 1%에 대하여 winsorizing기법을 이용하여 조정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최종표본은 총 2,784 기업-연도이다. 세부적으로 상장기업 표본은 152개

(도입 이전 76개, 도입 이후 76개)이며, 비상장기업 표본은 2,632개(2011년 이전 1,258개, 2011년

이후 1,374개)이다.

Ⅳ. 실증분석결과

분량관계상 기술통계, 상관계수, 평균차이검증 결과는 생략한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이 건설

업 회계처리에 미친 영향을 재무구조와 영업성과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

라 첫째,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구조, 특히 부채와 관련된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LEV, PRO, SPRO와 같은 부채비율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이용하며, 둘째, K-IFRS 도입이 기업의

영업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ROA, CFO, ｜△ROA｜와 같은 성과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이하 회귀분석에서는 K-IFRS의 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장기업 표본(n=152)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굳이 K-IFRS 도입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규모나 질적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비상장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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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K-IFRS 도입과 영업성과

<표 4-6>는 K-IFRS 도입이 ROA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결과이다. 먼저 분양매출비

율(COND)과 도입여부 더비변수(AD)의 상호작용변수(COND*AD)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살펴

보면, LEVt-1이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t=-2.63)를 나타내었을 뿐, 주요 독립변수인 AD와

COND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작용변수(COND*AD)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AD가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t=-1.69)를 나타내어 K-IFRS 도입이후 ROA가 감

소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한편, <표 4-7>은 K-IFRS 도입이 CFO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COND*AD의 포함여

부에 상관없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회계기준의 변화가 기업실질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검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표 4-6> K-IFRS 도입과 당기손익(ROA)
종속변수 ROA 종속변수 ROA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항 -0.2949 -0.97 -0.2944 -0.97 
AD -0.0451 -1.65 -0.0537 -1.69 *
COND -0.1509 -1.56 -0.2085 -1.43 
COND*AD 0.0987 0.53 
TAN -0.1848 -1.32 -0.1800 -1.28 
SIZE 0.0149 1.29 0.0150 1.29 
LEVt-1 -0.1824 -2.63 *** -0.1801 -2.58 ***
FOR 0.1297 1.56 0.1270 1.52 
수정R2
(F값) 0.0774(3.11***) 0.0728(2.69***) 

주1) 변수정의는 전과 동일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표 4-7> K-IFRS 도입과 영업현금(CFO)
종속변수 CFO 종속변수 CFO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항 -0.0438 -0.23 -0.0442 -0.23 
AD 0.0185 1.08 0.0251 1.26 
COND 0.0550 0.91 0.0995 1.09 
COND*AD -0.0763 -0.65 
TAN 0.0112 0.13 0.0075 0.08 
SIZE 0.0004 0.15 0.0003 0.04 
LEVt-1 -0.0017 -0.04 -0.0034 -0.08 
FOR 0.0538 1.03 0.0559 1.07 
수정R2
(F값) -0.0125(0.69) -0.0165(0.65) 

주1) 변수정의는 전과 동일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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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은 K-IFRS 도입이 ｜△ROA｜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상호작용변수를 포함

하지 않은 모형의 경우, AD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t=2.08)을 나타내었다. 이는 K-IFRS 도입

이 건설기업들의 영업성과 특히 ROA의 변동성의 폭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밖에 SIZE와

LEVt-1이 유의한 회귀계수(t=-3.45, t=6.14)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상호작용변수를 포함

한 모형의 경우에는 주요 관심변수들(AD, COND, COND*AD)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K-IFRS 도입과 당기손익의 변동성(｜△ROA｜)
종속변수｜△ROA｜ 종속변수｜△ROA｜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항 0.5506 3.00 *** 0.5511 3.00 ***
AD 0.0344 2.08 ** 0.0257 1.34 
COND 0.0120 0.21 -0.0467 -0.53 
COND*AD 0.1006 0.90 
TAN -0.0409 -0.48 -0.0360 -0.42 
SIZE -0.0242 -3.45 *** -0.0241 -3.43 ***
LEVt-1 0.2578 6.14 *** 0.2601 6.18 ***
FOR -0.0339 -0.67 -0.0367 -0.73 
수정R2
(F값) 0.2507(9.42***) 0.2497(8.18***) 

주1) 변수정의는 전과 동일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4.2 K-IFRS 도입과 부채비율

<표 4-9>는 K-IFRS 도입이 부채비율에 미친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결과이다. 먼저 분양매출비

율(COND)과 도입여부 더비변수(AD)의 상호작용변수(COND*AD)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살펴보

면, SIZE와 LEV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t=3.13, t=11.19)를, FOR가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1.83)를 나타내었으나, 주요 독립변수인 AD와 COND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변

수(COND*AD)를 포함한 모형 역시 분석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K-IFRS 도입이 부채비율 전반에 대해서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9> K-IFRS 도입과 부채비율
종속변수 LEV 종속변수LEV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항 -0.7001 -2.57 ** -0.7004 -2.56 **
AD  0.0201 0.82  0.0248 0.87 
COND  0.1363 1.58  0.1678 1.29 
COND*AD -0.0541 -0.32 
TAN  0.1554 1.24  0.1527 1.21 
SIZE  0.0325 3.13 ***  0.0324 3.11 ***
LEVt-1  0.6961 11.19 ***  0.6948 11.11 ***
FOR -0.1371 -1.83 * -0.1356 -1.80 *
수정R2
(F값) 0.5720 (34.64***) 0.5694 (29.52***)

주1) 변수정의는 전과 동일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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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IFRS 도입이 충당부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표 4-10>의 분석결과는 사뭇 다르다.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의 경우, COND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t=2.02)를 나타내

었다. 이는 K-IFRS 도입이 건설기업들의 충당부채를 증가시켰다는 증거로서 본 연구에서 예상했

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상호작용변수를 포한한 모형을 살펴보면, AD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COND*AD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t=2.32)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IFRS 도입으

로 인한 충당부채가 증가효과가 특별히 분양매출 수준이 높은 기업들에서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표 4-10> K-IFRS 도입과 충당부채
종속변수 PRO 종속변수 PRO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항 -0.0195 -0.37 -0.0191 -0.36 
AD 0.0067 1.40 0.0002 0.04 
COND 0.0341 2.02 * -0.0094 -0.37 
COND*AD 0.0744 2.32 *
TAN -0.0038 -0.16 -0.0002 -0.01 
SIZE 0.0008 0.38 0.0008 0.42 
LEVt-1 0.0395 3.25 *** 0.0412 3.44 ***
FOR -0.0095 -0.65 -0.0115 -0.80 
수정R2
(F값) 0.1000(3.80***) 0.1264(4.12***) 

주1) 변수정의는 전과 동일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표 4-11> K-IFRS 도입과 보증손실충당부채 등
종속변수 SPRO 종속변수 SPRO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항 -0.0077 -0.20 -0.0075 -0.20 
AD 0.0028 0.83 -0.0007 -0.18 
COND 0.0318 2.63 *** 0.0078 0.43 
COND*AD 0.0411 1.78 *
TAN 0.0002 0.01 0.0022 0.13 
SIZE 0.0004 0.26 0.0004 0.29 
LEVt-1 0.0203 2.34 ** 0.0213 2.46 **
FOR -0.0086 -0.83 -0.0098 -0.94 
수정R2
(F값) 0.0619(2.66***) 0.0757(2.77***) 

주1) 변수정의는 전과 동일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표 4-11>의 결과 역시 <표 4-10>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종속변수를 충당부채로 사용

했는지 또는 특수한 충당부채만을 사용했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은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표 4-11>의 결과를 통해 충당부채 중에서도 보증손실충당부채 등과

같은 부채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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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2011년부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가 상장기업에 대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의 회계투명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적용에 따른 혼란 역시 감수해야 할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이나 상품매매업과는 달리 건설업만의 특성으

로 인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K-IFRS 도입 초기에 해당하는 비교적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K-IFRS 도입이 재무구조와 영업성

과 측면에서 건설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은 영업현금(CFO)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 당기순손익(ROA)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순이익 변동폭의 크기(｜△ROA｜)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K-IFRS 도입에 따라 ROA가 감소하였으며,

ROA 변동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IFRS 도입은 부채비율(LEV)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충당부채(PRO, SPRO)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K-IFRS 도입에 따라 전반적인 부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나, 충당부채 등의 인식가능성

은 커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충당부채의 증가효과는 분양매출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두

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첫째,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의한 규제 상황에서 재무적 요인이 평가요소의 일부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K-IFRS가 건설업에 속한 기업들의 시공능력평가에 어떠한 미칠지에 관

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투자자들에게 K-IFRS 적용에 따른 건설

업 재무제표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기준제정기구 역시 K-IFRS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나 건설산업 전체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

계점을 지닌다. 첫째, 개별기업이 진행 중인 개별계약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이익변

동성을 완화시킬 다양한 기회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보증손실충당부채 역시 보증금액의 크

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추후 이와 같은 추가적인 변수들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

째, K-IFRS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산업으로 대비하여 산업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건설업에 국한된 특수성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K-IFRS 도입이 연결재무제표 차원에서 건설업

에 속한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지 못했다. 넷째, K-IFRS 도입 기간이 짧은

탓에 표본기간이 불충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추후 자료 축적에 따라 개선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한다. 다섯째, K-IFRS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본질가치가 변한 것은 없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장부상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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